
￭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

￭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

주제:   제목 :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 성경: 이사야 9장 1-7절
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

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
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
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

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
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

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
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
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

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
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섶 같이 

살라지리니 
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

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, 모사
라, 전능하신 하나님이라, 영존하시는 아버지라, 평강의 왕이라 할 
것임이라 
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

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
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
시리라 (사9:1-7)

우리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, 열심이 특심하시다.
그 어느 누구도, 그 무엇도 하나님의 열심을 방해할 수 없다.
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며, 완전한 주권을 차지하실 것이다. 

현재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, 하나님께서 원
하시는 세상은 부정과 부패가 사라진 세상이다.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
를 이루실 것이다. 아멘.



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방 사람들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했던 땅이다. 
예루살렘과 비교한다면 갈릴리는 멸시를 당하는 땅이 되었다. 그러나 예수님
은 갈릴리에서 자라났고,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.

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비로소 이루어졌다. 
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

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

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명백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정의의 실현과 관계가 
있다. 
뿐만 아니라, 예수님은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꺽어 버리시길 원하신다. 그리

고 그 날을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신다.
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

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
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섶 같이 

살라지리니 
미디안의 날이란, 기드온의 승리의 날을 뜻한다.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

과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차지하였다. 미디안의 날에 기드온이 행한 일이라
고는 고작 항아리를 깨뜨리고 ‘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’하고 외쳤던 것 밖
에는 없었다. 
하나님은 미디안 족속들의 꿈 속에 패배를 심어 주었고, 자기들끼리 치고박

고 싸우도 멸망하게 하셨다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버리고 도망
간 물건을 노략하게 되었다.
5절은 싸우기 좋아하는 침략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

다. 

나는 우리나라의 남은 전쟁이 이와 같기를 소망한다.
그리고 그 노략물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



순종한 자들이 먼저 차지하게 될 것을 믿는다.

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.
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당시의 가장 큰 적 아람군대를 대적한 선지자다.
그는 한사람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였다.
적군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병 고침을 받은 후 결코 이스라엘을 

쳐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.
엘리사 생전에 아람군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였다.

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.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
한 평화가 보장되는 통치이다.

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
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, 모사
라, 전능하신 하나님이라, 영존하시는 아버지라, 평강의 왕이라 할 
것임이라 

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라
는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이다.
우리는 특히 올해 성탄을 기념하면서 이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. 

한국교회의 기도가 엘리사의 기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.
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

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
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
시리라 (사9:1-7)

하나님이 열심이 한국의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땅과 이 민족을 통하
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앞당기실 것을 소망하자! 아멘.
 
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,
1000년 대계를 위한 신앙을 세우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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